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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추구에 있다고 하였다(Min, Kim, & Jung, 2010). 즉, 사람

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는 결국 모두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쫓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목적도 행복을 추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학업은 그들에게 있어 항상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인

으로 작용할까? 최근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그들에게 항상 흥미와 재미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1순위 요인은 ‘학업 부담’이었고, 2순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었다. 심지어 전체 응답자의 약 3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죽고 싶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자살까지 생각한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학업 문제와 진로에 대한 불안을 꼽았다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 실시하는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의하면 평가에 참여한 전체 

70개국 중 과학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학생들의 순위는 9∼14위로 

상위 수준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효능감, 과

학 학습 동기, 과학에 대한 흥미 등과 같은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지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6.12.6.). 게다가 PISA 2015에서 나타난 과학 성취 수

준은 PISA 2012 평가지표 대비 하락한 수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6.12.6.).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보고서에 의하면 청

소년기 학생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투자하

여 매진하는 학업이 도리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결국 낮은 학습 

동기와 낮은 학업성취 수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정서적 및 정의적 지표를 높이기 

위하여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과학 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향상을 

매개로 과학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는 것에 주목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로서 

‘과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학생의 과학선호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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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을 강조하면서 과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통한 

학습의 질 개선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5),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과학교육종합계

획’에도 ‘과학 긍정경험 프로젝트’라는 중점 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6). 이에 따라 과학 학습 정서, 과학 관련 

자아개념, 과학 학습 동기, 과학 관련 진로 포부, 과학 관련 태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과학 긍정경험 지표와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으

며(Shin et al., 2017; Kim et al., 2017), 이를 바탕으로 융합인재교육

(STEAM)을 통한 학생의 과학 긍정경험의 향상이나(Mun & Shin, 

2018),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기반 과학수

업이 중학생의 과학 긍정경험에 미치는 영향(Kim et al., 2019) 등과 

같이 과학 긍정경험의 향상을 과학교육의 성취 목표로 설정하는 접근

들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로교육을 통한 과학교육의 정의적 성취나 긍정

적 인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접근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교육 정책의 움직

임에 의해 진로수업 모형 연구(Kim, 2018), 자유학기제 운용 학교 

사례 연구(Lee, 2018), 자유학기제 운용 시 청소년 지도사 역할에 관

한 연구(You, Yoon, & Moon, 2017), 과학영재들의 직업 가치관이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Kim & Yoo, 2012; Lee, Choi, & Lee, 2011), 

일반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 희망(Kim, Park, & Kim, 

2012; Ko, Kang, & Kang, 2016),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의식 신장효과에 관한 연구(Lim, Min, & 

Hong, 2015), 진로성숙도와 진로교육 성과의 상관관계 연구(Kim, 

Choi, & Shin, 2016; Kim & Hwang, 2016; Park & Han, 2016; Shin, 

Youn, & Kim, 2016) 등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로성

숙도는 개인의 연령대에 적합한 수준으로 진로 탐색 및 계획을 위한 

정의적 태도, 인지적 능력 준비, 개인의 결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Kim & Jo(2017)와 Park(2014)에 따르면 

진로성숙도는 학습 동기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높은 수준의 학습 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학업성취 측면에서도 긍정적

인 성취 수준을 나타낸다. 즉, 진로성숙도의 향상이 학업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진로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도시 지역 거주 학생 또는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진로교육의 긍정

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과 진로체험 여건에 관

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

그램이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도시 지역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ark, 2018; Jung, Yu, & Cho, 2010). 즉, 경제적 및 사회적 자본의 

차이로 인하여 고소득-저소득 계층 간, 진로체험 여건에 의한 도시-농

촌 간 진로교육 질 측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Park, 

2018). 국외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열악한 진로교육 환경에 

의해 낮은 진로성숙도 지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Sahu & 

Agarwal, 2016). 또한, 저소득층 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

그램에서도 격차가 나타난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는 계

층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중간 혹은 상위 계층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에의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진로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 Subich, 2011). 이에 따라 저소득층 

계층의 청소년들은 진로선택 및 준비를 위한 역할 모델을 찾기가 쉽

지 않으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떨어져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2018).

이런 경제적 자본 및 지리적 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으로 인한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들이 있다. ‘교

육 소외계층’이란 교육상황에서 주류 집단이나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교육 기회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미한다(Song, Kim, & 

Chung, 2018). 행정적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을 말

하며 법정 저소득층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학생, 북한 

탈북자 자녀 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담임 추천 학생

으로 정의된다(Song, Kim, & Chung, 2018).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

육법 제 5조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진로 탐색-설계 등과 같은 진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이 법령에 따라 2016∼2017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다문

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지도 매뉴얼이 개발⋅보급되었고, 

진로 담당 교사의 연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과 매뉴얼 보급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서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

육은 부족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4대 기본 방향으로 통합지원 방식의 진로교

육 지원, 잠재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 진로자립 역량 강화 

진로교육, 학습자 주도의 활동 참여 중심 진로교육을 주장하였으며, 

세부과제로 소외계층 집단 진로 탐색 진로체험 기회 확대, 소외계층 

진로교육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지원, 지역 간 진로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미흡함은 과학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Shin, Ha, & 

Lee(2017)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진

로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과학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연구는 과학영재, 진로교육, 진로선택, 융합인재교육(STEAM), 과학 

진로 지향도, 과학에 대한 태도, 진로 인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영재교육 등의 키워드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

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진로교육의 연구 대상은 주로 과학영재를 대상

으로 편중되어 진행되었으며,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연구 대상 스펙트럼을 법정 

저소득층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학생, 북한 탈북자 자녀 

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장애 학생, 미성취 영재 대상 담임 추천 학생 

등과 같은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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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의 

추진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과학교육종합계획 (2016∼2020)’

을 발표하면서(Ministry of Education, 2016) 과학교육 분야에서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고무

적이다. 이전 단계의 과학교육 정책 기조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을 지향하는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2008∼2015)’으로써 

과학교육 여건 강화와 수월성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과학

교육종합계획’에서는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적 과학교육’을 지향하

며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을 3대 추진 목표 중 첫 번째로 설정하고 

있다. ‘과학교육종합계획’은 15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중점 과제로서 앞서 언급한 

‘과학 긍정경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과학 

긍정경험 프로젝트’란 ‘즐거운 과학 학습을 통해 모두의 과학 효능감

이 높아지고, 개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과학으로의 재능과 꿈이 실

현되는 즐거운 과학 프로젝트’로서 학생의 정서적 성취와 진로지도를 

강조한다. ‘과학 긍정경험 프로젝트’는 학생 참여형 수업 지원, 과학 

긍정경험 지수 개발 및 활용, 자기 주도형 과학동아리 지원, 메이커 

교육 지원 등과 더불어 ‘사다리 프로젝트’라는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여기서 ‘사다리 프로젝트’란 ‘가정환경, 성별, 장애와 관계

없이, 과학 재능⋅꿈 가진 아이를 행복한 과학기술인의 길로 이어주

는’ 사업으로서 명시적으로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과제와 하

위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16년에 사다리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다리 프로젝트는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변인 등에 

의해 과학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에게 우수한 과학문화 및 과학

진로지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Im et al., 

2017). 이에 따르면 사다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과학교육의 기회 제공, 즉 과학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멘토링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재능과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사업의 기대 효과는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보다 과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와 진로지도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다리 프로

젝트 운영 모델을 기획한 연구진은 사업 대상인 교육 소외계층을 ‘개

인적,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가정환경 등 여건에 의해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으로 범주화하면서 참여 학생의 선발 기준을 제안하였

고, 사업의 추진 전략으로 수준별 트랙화, 수요자 맞춤화, 참여자 행위

성 확대, 지속적 및 중장기적 지원, 지도교사-멘토-지원사업단의 입체

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학생의 개인적 및 사회적 변인에 의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상 학생들을 과학 관련 진로 희망과 재능에 따

라 꿈 트랙과 재능 트랙으로 범주화하고 같은 트랙 안에서도 수요자

의 요구와 활동 수준에 따라 하위 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2트랙 5과정

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한 학생이 최장 5년간 지속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의 틀을 제안하였다. 또,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참여자의 행위성 확대를 통한 이공계 

진로 역량 강화를 사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 

이해, 진로 탐색, 계획, 실행, 성찰, 공유의 6단계로 구성된 진로지도 

모형을 프로그램 구성 틀로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단위는 2∼3명 

이내의 학생들과 지도교사로 구성된 ‘사제동행팀’을 기본 단위로 하

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진이 각 팀을 지원하며 지원

사업단이 사다리 프로젝트 전체 운영을 총괄 지원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처럼 제안된 사다리 프로젝트는 2016년도 하반기에 30개팀 80여명

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는 70개팀 200여명으

로 대상이 확대되어 본 사업 운영이 시작되었으며(Im et al., 2018), 

현재까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서 지속되고 있다. 사다리 프로젝트는 국가 수준에서 시행

하는 새로운 교육 소외계층 대상 과학교육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이 본래 의도했던 참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와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다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이 사업

에서 수행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과학선호

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교육 소외계층을 위

한 과학교육 실천 활동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2

월까지 수행된 ‘2017 사다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중학생 및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사다리 프로젝트는 이공계 분야에 

흥미 및 적성이 있으나 개인적(장애학생), 경제적(저소득층), 지리적

(농산어촌 지역), 문화적(다문화 가정), 가정환경(한부모 및 조손 등) 

등과 같은 제한된 여건들로 인해 과학 관련 진로교육에 대한 접근성

이 떨어지는 중고등학생 중 교사의 추천을 받은 2∼3명의 학생과 지

도교사로 구성된 ‘사제동행팀’을 기본 참여 단위로 운영된다. 한국과

학창의재단에서는 공모를 통해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사

제동행팀을 선발하는데,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와 팀별 활동 

계획서에 대한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발이 

이루어진다. 2017년도 사다리 프로젝트의 경우 중학교 35팀, 고등학

교 35팀 등 총 70개의 사제동행팀(학생 196명, 교사 70명)이 최종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사다리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자료 분

석에는 사전과 사후조사에 모두 응답한 총 103명분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64명, 여학생 39명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54명, 고등학생 49명이었다. 

 

2. 연구의 맥락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변인 등에 의해 과학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과학교육 소외계층 학생들

에게 우수한 과학문화 및 과학진로지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수

준의 과학교육 정책사업인 사다리 프로젝트를 맥락으로 한다. 사다리 

프로젝트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학

기술 분야 진로지도를 통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과학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된 재능을 계발하여 궁극적으로는 희망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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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로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다리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마다 과학 진로와 관련한 희망과 준비 

수준의 편차가 다양하다는 점을 전제로 학생의 수준에 따른 트랙화와 

수요자 맞춤형을 기본 접근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은 과학과 관련한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과학 

분야를 좋아하는지 또는 재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Im, 

Cha, & Kim, 2018). 이런 경우는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꿈과 적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

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학생의 경우는 과학에 대한 확고한 

진로 희망과 재능이 있으나 이를 발현할 기회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

며, 이런 경우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과학 

탐구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사다리 프로젝

트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진로에 대한 준비도에 따라 꿈 트랙과 재능 

트랙 2가지 트랙을 설정하여(Figure 1), 꿈 트랙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뚜렷하게 희망하는 진로가 없거나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은 있으나 본인의 재능과 연계하여 과학 진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 관련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

기술과 관련된 본인의 적성과 꿈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능 트랙은 과학 분야 진로에 대한 본인의 재능을 알고 이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재

능을 계발하여 진로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7년도

의 경우 사업 운영의 편이를 위해 꿈 트랙은 중학생, 재능 트랙은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사다리 프로젝트는 애초 정책사업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부터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제동행팀 활동을 기본으로 하였

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연구단과 전문가 멘토단을 통하여 사

제동행팀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다리 프로젝트

의 활동은 크게 사제동행팀을 기본 운영단위로 하는 팀별 고유 프로

그램, 각 팀과 일대일로 결연하여 사제동행팀을 지원하는 전문가 멘

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제동행팀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캠프와 

과학잔치와 같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Figure 2). 

사다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자기 이해 → 진로 탐색 → 
계획 → 실행 → 성찰 → 공유의 6단계 진로지도 교육 단계에 의해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자기 이해 단계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

는 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직업 관련 목표를 설정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프로그램은 지원연구단에서 제공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커리어넷 진로 심리 검사 및 한국가이던스 MCI 진로

적성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진로성숙도, 직업 가치

관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진로 탐색 단계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지식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학생

들은 사다리 프로젝트 지원연구단이 주관하는 ‘과학(진로)캠프’라는 

공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과학캠프는 학생별로 선택한 분야의 직업 

설명 및 관련 체험 활동, 과학 직업인 특강, 과학연극, 팀별로 아이디

어를 구상-발표하는 팀 미션 창의대회 프로그램 등으로 세부 프로그

램이 구성되었다.

세 번째 계획 단계부터 다섯 번째 성찰 단계까지는 사제동행팀을 

중심으로 팀별로 과학 진로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성

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먼저 계획 단계는 진로 탐색의 내용을 바탕

으로 진로 목표에 적합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트랙에 

따라 꿈 트랙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은 이공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진

로에 대해 심층 탐색 및 체험하는 활동 계획을 탐색하고, 재능 트랙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은 이공계 관련 분야 자기 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자신의 희망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탐색한 진로와 관련된 

과제연구 활동을 목표로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실행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면서 진로 및 직업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사제동행

팀 학생들은 팀별로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온⋅오프

라인으로 지원받는다. 성찰 단계는 진로 탐색에서 실천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재점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사제동행팀이 속한 트랙에 따라 과학문화탐방(꿈 트랙) 또는 
Figure 1. Modeling of Ladder Project

Figure 2. Overview of the science-career program of the Ladder Project(KOFA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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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구(재능 트랙)의 실천 활동을 지신의 진로 의향과 적성과 연계

하여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결과를 되돌아보며 과학 신문(꿈 트랙) 또는 연구 

포스터(재능 트랙)를 작성하도록 요청받는다.

마지막으로 공유 단계는 진로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행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단계이다. 사제동행팀은 사다리 

프로젝트 지원연구단이 주관하는 공통 프로그램인 ‘과학(진로)잔치’

에 참여하여 팀별 고유 활동 결과를 과학신문, 연구 포스터, 부스 운영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여 활동 성과를 교류하며, 이와 더불어 과학 

전문가의 과학진로특강, 과학연극, 과학관을 탐방하면서 부여되는 미

션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팀 미션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3. 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과학선호도와 진로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

되어 이미 전국 단위로 적용되고 표준화된 기존 검사 도구를 각각 

활용하였다. 

 

가. 과학선호도 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과학선호도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에서 개발한 과학선호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2002). 과학선호도 검사

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과학선호도 검사 도구는 과학선호도

와 과학선호도 요인의 2가지 평가 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 연구

에서는 과학선호도에 대해 과학을 얼마나, 어떻게 좋아하는가에 관한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는데, 이는 현재 마음 상태를 나타내며, 실제 

행동, 과거의 경험, 과학선호도의 원인이 되는 인과요인과는 구별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학선호도는 내면화 정도에 따라 감정 

반응, 행동 의지, 가치 확립의 3가지 요인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여기

서 감정 반응은 과학 관련 학습에 대하여 ‘재미있다’ 또는 ‘재미없다’ 

등과 같은 선호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행동 의지는 

과학 주제의 과제를 행동에 옮기거나 과학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가치 확립은 과학에 대하여 선호하는 

정도가 좀 더 내면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검사 도구의 또 다른 평가 

구인인 과학선호도 인과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과학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되며, 요인의 출처에 의하여 개인특성 요인, 교

육 관련 요인, 사회문화 요인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이 검사 도구의 

문항은 과학선호도-감정 반응 8문항, 과학선호도-행동 의지 8문항, 

과학선호도-가치 확립 8문항, 과학선호도 인과요인-개인특성 요인 9

문항, 과학선호도 인과요인-교육 관련 요인 9문항, 과학선호도 인과요

인-사회문화 요인 6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피험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5가지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에 대한 점수 

배점은 5, 4, 3, 2, 1이었다. 이 검사 도구는 이미 2002년도의 전국 

초중등학생 3,700여 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103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

도를 다시 점검한 결과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0.61에서 0.94이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0.96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측면에서 사다리 프로젝트 사제동행팀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진로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

넷사이트인 커리어넷의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Korea 

평가 구인 대범주 소범주 문항 번호 Cronbach α

과학선호도

감정 반응
과학에 대한 호기심 1, 2, 3, 4 0.84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5, 6, 7, 8 0.75

행동 의지
과제 집중 및 지속 실행 의지 9, 10, 11, 12 0.76

진로 선택 의지 13, 14, 15, 16 0.94

가치 확립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17, 18, 19, 20 0.73

과학학습에 대한 신념 21, 22, 23, 24 0.81

전 체 0.94

과학선호도 요인

개인 특성 요인

개인 능력 25, 26, 27 0.75

개인적 성향 28, 29, 30 0.65

가정환경 31, 32, 33 0.65

교육 관련 요인

학교 안 과학교육의 내용 34, 35, 36 0.71

학교 안 과학교육에서의 보상 37, 38, 39 0.64

학교 밖 과학교육 관련 경험 40, 41, 42 0.74

사회문화 요인
사회적 보상 43, 44, 45 0.70

사회적 가치 46, 47, 48 0.61

전 체 0.92

전 체 0.96

Table 1. Components of assessment tool to measure the scientific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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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2). 커리

어넷의 진로성숙도 검사는 특정 분야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진로에 

대한 준비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학생들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

는 데 필요한 태도, 능력, 행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진로성숙도 검사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는 진로성숙 

태도, 진로성숙 능력, 진로성숙 행동의 3가지 평가 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성숙 태도는 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진로성숙 능력은 자기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탐

색,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진로성숙 행동은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의 1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정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3가지 평가요인의 

문항은 각 문항의 특성에 맞추어 다른 유형으로 개발되었다. 진로성

숙 태도의 모든 하위영역과 진로성숙능력 하위영역 중 자기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탐색 하위영역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

다.’, ‘보통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와 같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진로성숙능력 하위영역 중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은 ‘잘 안다.’, ‘안

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와 같은 4점 리커트 척도를, 진로성숙 

행동 하위영역인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은 ‘있다.’, ‘없다’와 같은 

2점 써스톤 척도를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이 검사 도구의 문항은 태도

-계획성 9문항, 태도-직업에 대한 태도 7문항, 태도-독립성 6문항, 능

력-자기 이해 8문항, 능력-합리적 의사결정 7문항, 능력-정보탐색 4문

항, 능력-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8문항, 행동 15문항으로 총 6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가 가계 소득, 농어촌 지역, 가정환경 등과 

같은 제한된 개인적 여건들로 인해 과학 진로교육에 접근성이 떨어지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진로에 대하여 상담받을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검사 도구의 문항 중 ‘부모님인 친척 어른’, 

‘친구나 선배’,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상담전문가’, ‘사이버 

상담’과 같이 진로를 상담해 줄 주체를 자세히 묻는 6개의 문항은 적용

하지 않았다.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아 

이미 학교 현장에서 범용 되는 도구로서, 이 연구에서 적용한 103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다시 확인한 결과 하위영역별로 0.66

에서 0.94이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0.96으로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사다리 프로젝트 사제동행팀 활동에 참여한 70개 팀에 소속된 196명

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선호도 및 진로성숙도 사전-

사후검사를 하였다. 사전검사는 사다리 프로젝트 사제동행팀이 구성

된 직후 참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우편을 통해 검사 도구를 배분

하여 회수하였다. 그리고 사후검사는 검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글 설문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 검사 도구를 온라인 설

문지 형태로 변형한 후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에 빠짐없이 모두 응답한 최종 103명분의 응답 결과

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더불어 응답 결과의 사전-사후 차이 분석을 위하여 각 검사 도구의 

하위영역별로 대응표본 t 검정을 하였다. 또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

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트랙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과학 진로체험 활동 전후의 과학선호도 변화

이 절에서는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 전과 후의 과학선호도 및 그 변화 정도를 비교⋅서술하였다.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꿈 트랙과 재능 트랙으로서 

나뉘어 서로 다른 형태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과학

선호도의 변화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또한, 이

러한 과학선호도 변화가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 확인하였다.

영역 하위영역 정의 문항 번호 Cronbach α

태도

계획성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
1, 4, 8, 12, 15, 
16, 20, 27, 29

0.88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태도
9, 11, 17, 

21, 26, 28, 30
0.82

독립성 진로 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
3, 6, 13, 

19, 24, 25
0.71

전 체 0.92

능력

자기이해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이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

2, 5, 7, 10, 
14, 18, 22, 23

0.91

합리적 의사결정 스스로가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34, 35, 36, 

37, 38, 39, 41
0.91

정보탐색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31, 32, 33, 40 0.85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자신이 관심을 두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42, 43, 44, 45,
46, 47, 48, 49

0.88

전 체 0.94

행동 진로 준비 행동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정도
50, 56, 57, 58, 59, 
60, 61, 62, 63, 64

0.66

전 체 0.96

Table 2. Components of assessment tool to measure the career maturity 



The Effects of Science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for Educational Underprivileged Youth on Students’ Preference for Science and Career Maturity

355

가.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의 과학선호도

꿈 트랙으로 참여한 중학생들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주로 과학문

화탐방 등을 통하여 진로 탐색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과학 진로체

험 활동 전후에 시행한 중학생들의 과학선호도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 

Figure 3 및 Table 3과 같다.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감정 반응(4.31 → 4.64), 행동 의지(4.21 → 4.46), 가치 확립(4.36 → 
4.57) 등 과학선호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인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과학선호도 인과요인에서도 개인특성 요인

(3.87 → 4.24), 교육 관련 요인(4.29 → 4.50), 사회문화 요인(3.90 → 
4.28)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의 경우 사다리 프로젝트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

은 과학과 과학 공부에 대한 흥미, 과학 관련 과제 수행과 진로 의향,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과 신념 등 과학선호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중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과학선호도의 

인과요인도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중학생들

의 과학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과학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이나 적성과 같은 개인특성 요인, 학교 안팎의 과학교육 활동과 

경험을 나타내는 교육 관련 요인, 과학 관련 직업의 사회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존경 등 과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사회문화적 요인

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짐작할 수 있다. 

나.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과학선호도

재능 트랙으로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주로 

소집단 과제연구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신의 재능을 계발

하고 발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과학 진로체험 활동 전후의 고등

학생들의 과학선호도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 Figure 4 및 Table 4와 

같다.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과학선호도의 하위

영역 중 감정 반응(4.38 → 4.51)과 가치 인식(4.11 → 4.30) 등 2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과학선호도 인과요인에서는 개인특성 요인(3.70 → 3.86)과 사회문화 

요인(3.69 → 3.75) 등 2개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

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경우 사다리 프로젝트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과학과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과 신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과학 

관련 과제 수행과 진로선택과 같은 행동 의지 면에서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등학생들의 행동 의지 

영역에서의 사전 점수가 중학생의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아서 비롯한 

결과로서, 애초에 출발 점수가 높아서 더 이상 향상하기 어려운 지표

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다리 프로젝트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과학선호도의 인과

요인 중 개인 특성 요인과 사회문화 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나, 중학생의 경우와 달리 교육 관련 요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고등학생들의 사전 및 사후검사 

점수가 중학생들의 사전검사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교육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학선호도의 인과요인으로서 교육 

관련 요인은 주로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활동 경험과 지원 등을 나타

낸다. 중학생의 경우는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형태가 지도교사와 더

불어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탐방하고 전문가를 방문하는 등의 학교 

Figure 3. The pre-post test result of the preference for science by middle school student 

평가요인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학선호도

감정 반응 4.31 0.927 4.64 0.604 -6.461*** 0.000 

행동 의지 4.21 0.997 4.46 0.742 -4.347*** 0.000 

가치 확립 4.36 0.869 4.57 0.732 -3.502*** 0.001 

과학선호도 인과요인

개인특성 요인 3.87 1.215 4.24 0.971 -5.769*** 0.000 

교육 관련 요인 4.29 0.933 4.50 0.757 -3.952*** 0.000 

사회문화 요인 3.90 0.985 4.28 0.892 -5.451*** 0.000 
***p<0.01, **p<0.05, *p<0.1

Table 3. The pre-post test results of the preference for science by middle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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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활동이 주를 이루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생들이 선정한 

탐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별로 모여서 탐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을 받는 형태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활동의 형태와 다양

성이 중학생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 관련 

요인에서는 특별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 학교급에 따른 과학선호도 변화의 차이

과학 진로체험에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선호도 변화가 중학

생과 고등학생, 각각의 학교급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과학선

호도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과학선호도 및 과학

선호도의 인과요인은 전 영역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사후 차이는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

다 과학선호도 및 과학선호도의 인과요인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그 차이는 과학선호도의 감정 반응, 행동 

의지 2개 영역과 과학선호도 인과요인의 3개 하위영역 전체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중학생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변화가 고등학생의 변화보다 유의

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트랙이 나뉘고, 트랙에 따라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성격에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중학생들이 체험하는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팀 구성원이 선호하는 

다양한 과학 진로 관련 체험을 수행하고 고등학생들이 체험하는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팀 구성원의 회의를 거쳐 한 가지 과학 진로 관련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 탐구 주제 관련 탐구 활동

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경우 본인이 선호하는 과학 

Figure 4. The pre-post test result of the preference for science by high school student

평가요인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학선호도

감정 반응 4.38 0.707 4.51 0.616 -3.351*** 0.001 

행동 의지 4.53 0.667 4.56 0.647 -0.749 0.454 

가치 확립 4.11 0.879 4.30 0.779 -3.536*** 0.000 

과학선호도 인과요인

개인특성 요인 3.70 1.119 3.86 1.108 -3.298*** 0.001 

교육관련 요인 4.24 0.764 4.25 0.814 -0.381 0.704 

사회문화 요인 3.69 1.035 3.85 1.043 -2.507** 0.013 
***p<0.01, **p<0.05, *p<0.1

Table 4. The pre-post test results of the preference for science by high school student

평가요인 하위영역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간차이

(중-고)
t p

사전 사후
변화

(사후-사전)
사전 사후

변화

(사후-사전)

과학선호도

감정 반응 4.31 4.64 0.33 4.38 4.51 0.13 0.20 3.197*** 0.001 

행동 의지 4.21 4.46 0.25 4.53 4.56 0.03 0.22 3.115*** 0.002

가치 확립 4.36 4.57 0.21 4.11 4.30 0.19 0.02 0.320 0.749 

과학선호도 

인과요인

개인특성 요인 3.87 4.24 0.37 3.70 3.86 0.16 0.21 2.768*** 0.006 

교육 관련 요인 4.29 4.50 0.21 4.24 4.25 0.01 0.20 2.825*** 0.005 

사회문화 요인 3.90 4.28 0.38 3.69 3.85 0.16 0.22 2.294** 0.022

평 균 4.16 4.45 0.29 4.12 4.23 0.11 0.18 5.834*** 0.000
***p<0.01, **p<0.05, *p<0.1

Table 5. The result of the preference for science pre-post test : Compariso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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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을 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체험 활동의 내용 

역시 과제 연구에 비해서 자유롭고 다양한 학교 밖 활동 위주로 이루

어졌다는 점에서 과학선호도와 관련된 구인에서 중학생의 긍정적 변

화가 더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

험 활동은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영향은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에게 

더욱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과학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면에서 효과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Lee, Kim, & Kong, 2010) 

및 소외계층의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학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과학에 대한 태도 등 과학에 대한 정의

적 특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관련 연구와 유사하다(Ryu & 

Kim, 2017). 즉,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과학교육 중재 

프로그램은 적어도 참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과학 진로체험 활동 전후의 진로성숙도 변화

이 절에서는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 및 그 변화 정도를 비교⋅서술하였다. 

학교급에 따라 트랙을 구분하여 과학 진로체험 활동을 수행하였으므

로, 앞 절과 마찬가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진로성숙도

의 변화를 각각 서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로성숙도 변화가 중학생

과 고등학생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가.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과학 진로체험 활동 전후에 시행한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 Figure 5 및 Table 6과 같다.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진로성숙도의 총 8개 하위영역 중에서 4개 영역에

서는 긍정적으로, 1개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화를 보였다. 즉,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인 ‘계획성’ 영역에서 4.33에서 4.44로,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이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이

해’ 영역에서 4.37에서 4.50으로, ‘자신이 관심을 두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영

역에서 2.81에서 4.26으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영역에서 3.92에서 

4.19로 점수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진

로 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독립성’ 영역에서는 4.38에서 4.17로 오히려 하락

하는 결과는 나타냈다. 

이를 통해 사다리 프로젝트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태도, 능력, 행동 측면에서 중학생들에게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영역의 경우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 중 유일하게 사전검사 결과가 다소 부정적이었다가 사후검사에

서 대폭 향상된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교육 

소외계층 중학생들에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

와 지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요인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성숙 태도

계획성 4.33 0.887 4.44 0.882 -2.399** 0.017 

직업에 대한 태도 4.63 0.689 4.62 0.696 0.263 0.792 

독립성 4.38 0.857 4.17 1.232 2.928*** 0.004 

진로성숙 능력

자기 이해 4.37 0.825 4.50 0.793 -2.645*** 0.009 

합리적 의사결정 4.38 0.749 4.46 0.818 -1.470 0.143 

정보 탐색 4.34 0.885 4.33 1.014 0.067 0.947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2.81 1.741 4.26 1.025 -12.789*** 0.000 

진로성숙 행동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3.92 1.776 4.19 1.608 -2.832*** 0.005 
***p<0.01, **p<0.05, *p<0.1

Table 6. The pre-post test results of the career maturity by middle school student

Figure 5. The pre-post test results of the career maturity by middle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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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립성 영역에서 감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사제동행팀 구성 당시 희망 진로가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룬 경우가 많아서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직업군에 모두 

맞춘 체험 활동보다는 지도교사의 적극적 지도로 팀 공통의 직업군 

체험이 이루어지는 활동의 특성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나.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과학 진로체험 활동 전후에 시행한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검사 

결과를 정리하면 Figure 6 및 Table 7과 같다.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진로성숙도의 총 8개 하위영역 중에서 5개 영역

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즉, ‘자신

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

인 ‘계획성’ 영역에서 4.21에서 4.43으로, ‘스스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합리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4.20

에서 4.46으로, ‘자신이 관심을 두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 2.76에서 

4.11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영역에서 3.91에서 4.24로 향상이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사다리 프로젝트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고등학생들에

게도 진로와 관련된 태도, 능력, 행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영역의 경우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중 유일하게 사전검사 결과가 

다소 부정적이었다가 사후검사에서 대폭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어,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교육 소외계층 고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과 관

련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와 달리 독립성 영역

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중학생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보탐색’ 영역에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고등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학교급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의 차이

과학 진로체험에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변화가 중학

생과 고등학생, 각각의 학교급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과학선

호도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태도, 

능력, 행동 측면에서 고르게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으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별로 그 변화의 양상과 정도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 중 독립성, 합리적 의사결

정, 정보탐색 등 총 3개 영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따른 

사전-사후검사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3개 영역 모두에서 고등학

생의 변화 정도가 중학생의 변화 정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독립성 영역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과학 진로

체험 활동 이후 부정적으로 변화했지만 고등학생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또,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보탐색 

등 두 영역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과학 진로체험 활동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고등학생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

평가요인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성숙 태도

계획성 4.21 0.848 4.43 0.749 -4.571*** 0.000 

직업에 대한 태도 4.58 0.679 4.66 0.628 -1.610 0.108 

독립성 4.37 0.714 4.34 0.950 0.398 0.691 

진로성숙 능력

자기 이해 4.24 0.728 4.27 0.763 -0.737 0.462 

합리적 의사결정 4.20 0.673 4.46 0.612 -5.787**** 0.000 

정보 탐색 4.03 0.817 4.34 0.801 -4.115*** 0.000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2.76 1.686 4.11 1.121 -12.095*** 0.000 

진로성숙 행동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3.91 1.785 4.24 1.572 -3.723*** 0.000 
***p<0.01, **p<0.05, *p<0.1

Table 7. The pre-post test results of the career maturity by high school student

Figure 6. The pre-post test results of the career maturity by high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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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정보탐색 

영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과학선호도의 경우와 반대의 양상이다. 과

학선호도의 경우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긍정적 영향이 중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면, 진로성숙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고등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즉,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중학생들에게는 과학선호도 측면에서, 고등학생들

에게는 진로성숙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과학선호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급

에 따라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성격에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중학생들이 체험하는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탐방과 방문

을 기본 활동으로 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 위주라면, 

고등학생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탐구 활동 수행을 위한 역할 배분, 일정 조절, 

탐구 활동 관련 정보탐색, 결과 정리 및 발표 등의 과학자 탐구 과정으

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공 분야와 더 관련 깊은 진로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성숙도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

험 활동은 계획성,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등의 측면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영향은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

에게 더욱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한 결과 학생들이 경험하는 체험 

활동의 유형에 따라 계획성, 자기 이해, 독립성, 직업에 대한 태도, 

진로 탐색 행동 등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에서 서로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Kim & Hwang, 2016). 

또 학생 주도의 진로 체험학습이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Kim & Choi, 2014) 역시, 2∼3

명의 소수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생 맞춤형으로 진행된 이 연구의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효과성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진로체험 활동을 한 중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중학생들보다 진로성숙

도 지표가 높다는 연구 결과(Sim, Oh, & Cho, 2017)와 더불어 진로성

숙도 측면에서 진로체험 활동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결과라

고도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줄여가는 것

은 특히 과학교육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과

학교육종합계획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구상을 제안하

였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사다리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교

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하여 과학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

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이 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들의 과학선호도와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7년도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선호도와 진로성숙도를 조사하여 활동 전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중학생

과 고등학생의 과학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학생들의 경우 과학선호도의 감정 반응, 행동 의지, 가치 확립 

영역과 과학선호도 인과요인의 개인특성, 교육 관련, 사회문화 요인

의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고

등학생들의 경우 과학선호도의 감정 반응, 가치 확립 영역과 과학선

호도 인과요인의 개인특성, 사회문화 요인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긍정

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

여한 학생들의 과학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과학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문가와 지도교사로부터 자문, 격려 등과 

같은 피드백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팀 활동이 강조되는 사제동행팀 

특성상 팀원들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소통하며 자신

의 느낌이나 감정과 관련된 견해를 표현할 기회와 자기 주도적인 행

동 수행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 체험 활동과 또래와의 수평적 상호작용에 의한 협

동학습 및 의사소통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도 할 수 있다(Yoo et al., 2010). 한편, 

중학생들과 비교하여 고등학생들이 과학선호도의 감정 반응 영역과 

과학선호도 인과요인의 교육 관련 특성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는 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과학 학습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과

학 학습에 대한 신념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Choi, 

Kim, & Im, 2015)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가요인 하위영역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간차이

(중-고)
t p

사전 사후 사후-사전 사전 사후 사후-사전

진로성숙 태도

계획성 4.33 4.44 0.11 4.21 4.43 0.22 -0.11 -1.568 0.117 

직업에 대한 태도 4.63 4.62 -0.01 4.58 4.66 0.08 -0.09 -1.290 0.198 

독립성 4.38 4.17 -0.21 4.37 4.34 -0.03 -0.18 -1.955* 0.051 

진로성숙 능력

자기이해 4.37 4.50 0.13 4.24 4.27 0.03  0.10  1.554 0.121 

합리적 의사결정 4.38 4.46 0.08 4.20 4.46 0.26 -0.18 -2.481** 0.013 

정보탐색 4.34 4.33 -0.01 4.03 4.34 0.30 -0.31 -2.766*** 0.006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2.81 4.26 1.44 2.76 4.11 1.36  0.08  0.536 0.592 

진로성숙 행동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3.92 4.19 0.27 3.91 4.24 0.33 -0.06 -0.499 0.618 

평균 4.13 4.37 0.24 4.03 4.35 0.32 -0.08 -1.959* 0.050 
***p<0.01, **p<0.05, *p<0.1

Table 8. The result of the preference for science pre-post test : Compariso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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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중학생

과 고등학생의 두 집단 모두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경우는 계획성, 자기 이해,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측면에서,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계획성,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탐색,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 탐

색 및 준비 행동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를 위하여 정보

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진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체험 그 자체만으로도 진로 탐색 및 인식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Park & Paik(2015)의 연구 결과 및 텍스트 

기반 진로교육보다 체험형 진로교육이 성과가 있다는 Kim & 

Lee(2016)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두 집단 학생들

이 진로 결정의 책임을 수용하는 능력인 독립성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외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변

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택한 진로에 

대해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맞

지 않는 진로를 발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Park 

& Paik(2015)의 연구 결과를 재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참여 

학생들의 과학선호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과 고등

학생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즉 중학생의 경우는 과학선

호도 측면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진로성숙도 측면에서 중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변

화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단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라는 학교급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학교급에 따라 수행하는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성격과 내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

이 체험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은 중학생의 경우 아직 확실하지 않은 

진로 희망을 품고 다양한 진로 분야를 탐색하는 탐방 활동 위주였다

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확정된 진로 희망을 품고 자신이 희망

하는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탐구 활동 위주

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체험하는 과학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과학 

진로교육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내용과 성격

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 이 결과는 진로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역량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중학생의 진로교육을 설정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일정 부분 타당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부의 특정 과학교육 정책사업을 바탕으로 수행되었

고 연구 대상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교육 소외계층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학교육 지원 사업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그동안 과학교육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과학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는 단지 개인의 인권이나 복지 또는 윤리적 책무를 넘어서 교육 

자체의 문제로서도 중요하다.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를 만

드는 요인들은 우리 사회의 비주류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낮은 학습 

기회로 이어져 낮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기대감 등의 총체적인 교육 

문제를 유발한다. 소외계층 학생들의 낮은 성취와 격차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Han & Nam, 2012;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따라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적 도움이 절실하다. 최근에 

이러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학교육에서

도 관련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Cho & Jeon, 

2012; Kang, 2014; Kwon, Kang, & Chun, 2016; Lee, Kim, Kong, 

2010; Noh & Oh, 2013; Park et al., 2014; Shin et al., 2013). 그러나 

많은 경우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학생, 과학영재 등 특정 집단에 국한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교육 소외의 다양한 요인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며, 이러한 접근의 연구는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아직 과학교육에서 비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am, 

Rhee, & Im(2017)은 지난 30여 년간 과학교육 분야에서 장애, 저소득, 

농산어촌, 다문화, 탈북, 학업 위기 학생 등과 같은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외계층 대상 

과학교육 연구가 주도적인 특정 주제나 개념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됐

음을 밝히면서,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연구가 소외계층 및 일반 학생

의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으로써 지향점을 찾아 확장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과학에 대한 배경을 더 많이 가진 학생

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과학교육에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문화적 차이는 이러한 배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만다(Oakes, 1990; Lynch, 

2000: 107). 특히 융합인재교육(STEAM) 등과 같이 실생활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학습에서 사회경제 문화적 소수 학생

들은 더욱 불리해진다. 학교가 이에 대한 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할 때 더욱 심해진다. 학교 밖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대사

회에서 사회경제 문화적 소외학생들에게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학교 교실의 내실화와 더

불어, 소외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불평등의 해소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에 따르면 평가 문항이 학

생의 교육 경험과 긴밀히 연결될 때 과학 학습 성취의 격차가 줄어들

며,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시간에 과학과 관련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amilton, 1998).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사다리 프로젝트와 같이 교육 소외계층 학생

들에게 과학 관련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나마 평평하게 하는(level the playing field) 역할이 되리라 기대한

다(Lynch, 2000: 238).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 프로

그램으로서 사다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이 사업에서 수행된 과학 

진로체험 활동이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과학선호도와 진로성숙도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과학교육 실천 

활동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도 

사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진로체험 활

동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과학선호도와 진로성숙도를 조사하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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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과학 진로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선호도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활동 

이후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이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 더욱 잘 

드러났다. 또한, 과학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계획성, 희망 직업에 대한 지식,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등에서 활동 

이후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이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더 잘 나

타났다. 이 연구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 

사업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그 효과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과학교육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과학 진로체험 활동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교육 소외계층, 과학선호도, 진로성숙도, 진로체험 활동, 
사다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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